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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16일, 김수환 추기경이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민주화와 인권 문제에 앞장섰던 시대의 

어른이자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한 바보. 수많은 사람이 고

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자는 물

론 신자가 아닌 국민들까지 슬퍼하며 추모했습니다. 하지

만 김 추기경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눔’을 실천하며, 슬픔

에 잠긴 사람들 가슴에 사랑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생전 

약속에 따라 김 추기경의 각막은 새 빛이 필요한 사람에

게 전해졌고, 통장에 남아 있던 340만 원은 이주노동자들

에게 전달됐습니다. 김 추기경은 그렇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누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김 

추기경이 남긴 나눔 정신은 우리 안에 어떻게 살아 숨 쉬

고 있을까요.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이사장 손희송 주교)은 김 추기경 선종 

10주기를 맞아 세 번째 ‘0216 이음 프로젝트’를 진행합니

다. 2월 16일 선종일을 맞아 김 추기경의 나눔 정신을 기억

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이어가자는 취지입니다.

바보의나눔은 이번 성금 전액을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 가족과 이주노동자들의 치료비로 지원할 계획입니

다. 많은 이주민이 아파도 병원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민 반 이상이 외국인 건강보험 지

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병원비가 매우 비싸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들은 제때 치료

받지 못해 병을 키우고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한파가 몰아치던 날 갑자기 뇌내출혈로 쓰러졌지만 수

술비와 치료비 걱정에 몸도 마음도 무너진 태국에서 온 젊

은 청년, 빠듯한 생활비에 임신 중에도 고된 육체적 노동

에 시달리다 결국 조산으로 신생아 집중치료 비용 마련에 

고심하는 베트남에서 온 엄마, 다리 통증을 참아내며 서서 

일하다 결국 다리에 농양을 발견하고 수술이 시급해진 어

린 친구까지…. 모두 주변에서 함께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입니다.

바보의나눔 사무총장 우창원 신부는 어려움에 처한 이

주민들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

이 어떤 사람들의 이웃이었는지 생각해달라”며 “이주민들

은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적 차이도 있지만 우리와 함께 사

는 이웃이자 친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 신부는 “추기

경님의 정신을 과거의 기억으로 남기지 않고 우리 삶 안에

서 실천하고 이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며 “이런 마음이 계

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이 ‘0216 이음 프로젝트’에 참

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백슬기 잔다르크  |  가톨릭평화신문 기자

(재)바보의나눔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바보의나눔’, ‘가톨릭평화신문’이 함께하는 

국내외 원조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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